
5대 신에너지가 포스트 석유 주도
WSJ, 태양열발전으로 24시간 집광 … 전기자동차용 에어리튬전지도

5대 신 에너지가 포스트 석유시대를 이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주 태양열발전, 에어 리튬전지, 풍력 저장 지하발전소 등 5가지 차세대 에너지 신

기술을 소개하면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기술적으로 성공하면 세계 에너지 기상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10월19일 보도했다.

우선 우주 태양열발전은 기존 태양열 발전과 비슷하지만, 밤이 되면 햇빛을 받기 어려운 기존 방식의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햇빛을 모을 수 있도록 우주에 태양전지판을 쏘아 올려 전기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알려졌다.

약 3만5000km 상공에 거대 전지판을 설치해 우주에서 햇빛을 모은 후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고 이를 마이크

로웨이브로 지구에 전송하면 지표면에 설치된 약 1마일 길이의 수신기로 받아 각 가정에 송신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거대한 전지판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기자동차의 성공여부는 현재 1번 충전에 40마일밖에 가지 못하는 전지의 용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

이다. 과학자들은 리튬이온전지의 가격이 비싸고 무거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산소로 충전되는

리튬에어전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도 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특히, 조류는 가장 장래성 있는 차세대 연료로 꼽히

고 있다.

조류는 물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며 인위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옥수수 베이스 에탄올(Ethanol)

등에 비해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조류를 대량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만들면 미국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

오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덜 비싼 영양소와 충분한 물, 병원균 관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고체상태인 금속산화물로 지하에 폐기하는 방식

도 차세대 에너지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2010년에 시범공장이 세워지면 2020년 경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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